
1. 불교의 역사 I: „„„„부처님“은부처님“은부처님“은부처님“은    누구인가누구인가누구인가누구인가???? 
 

부처님부처님부처님부처님    일대기일대기일대기일대기: : : : 팔상성도팔상성도팔상성도팔상성도    
 

1.1.1.1. 탄생탄생탄생탄생    

� 비람강생상: 도솔천 내원궁에서 힌코끼리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

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 에게 입태 되다. 

� 약 2,500년전, 코살라 왕국 샤키아 공화국 카필라바스투 (현재의 네팔 

부근) 족장 정반왕을 아버지로, 마야부인을 어머니로 태어나다. 

� 태어난곳: 룸비니 동산 

�  탄생 7일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다. 

� 아시타선인의 예언: 출가하면 인류의 스승이 될것이고, 왕이 된다면 

전륜성왕과 같은 위대한 제왕이 될것이다. 

� 양육: 이모 마하프가짜파티에 의해 양육되다. 

    

2.2.2.2. 청년기청년기청년기청년기: : : :     

� 사문유관상: 16세 농경제 참관   

- 동문 : 노인을 보다. 

- 남문: 병든 사람을 보다. 

- 서문: 장례식행렬을 보다. 

- 북문: 수행자를 보다.  

 

� 19세 결혼: 부인 야소다라, 아들 라울라 

    

3.3.3.3. 출가출가출가출가    

� 유성출가상 

� 29세 출가: „검은 머리를 자르다.“ 

� 출가동기� 생노병사에서의 자유? 

    

4.4.4.4. 6666년년년년    고행고행고행고행: : : :     

� 설산수도상 

� 고행: 자이나교 수행 

� 고행의파계:  

- 니란자라강변에서 목욕을하고, 여인 수자타의 유미죽 을 받아먹다.  

- 주변인들의 충격: 상징적으로 경전에서는 비구가 떠남으로 표현됨. 

� 나무밑에서 7주간의 명상 

    

5.5.5.5. 성도성도성도성도: : : :     

� 수하항마상 

� 35세 성도 

� 깨달음의 내용? 무엇을 깨달았나? : 12연기관  

    

6.6.6.6. 교화교화교화교화    

� 녹원전법상: 초전법륜초전법륜초전법륜초전법륜   

- 3주간 열반을 즐김 



- 입멸의 유혹 

- 범천의 청으로 교화 결심 

- 교화대상: 녹야원 (현재의 베나레스) 5비구  

- 내용: 사(성)제법문을 통해 존재의 무상함과 영원불변하는 자아가 없음을 

가르치다.  

- 설법 언어: 각 나라말로 해도 된다.  

 

� 1250인 

- 불을 섬기는 브라만으로서 마가다국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카사파라는 

이름의 3형제와 그들의 무리 1,000명을 귀의.  

- 사리불과 목건련은 산자야의 제자 250명을 이끌고 귀의. 

 

� 석가족들의 출가: 사촌동생인 아난과 아나율( 那  Anuruddha), 

데바닷다, 자신의 외아들인 라훌라, 부왕인 정반왕과 최초의 비구니 

마하프라자파티, 자신의 부인이자 라훌라의 어머니인 야쇼다라도 

귀의하기에 이르렀다.  

 

� 일반신자: 

- 마가다의 국왕 빔비사라: 초초의 절 죽림정사( )를 기증했다고 

전해진다.  

- 코살라의 국왕 파세나디(Pasenadi) 

- 수다타 (별명: 급고독장자): 기원정사(祇 )를 기증.  

- 이교도에 대한 견해: 예) 자이나교 의 제자 „사가장수의 귀의“ 

- 신통의 금지 

- 음녀의 진실도 진실 

 

� 고국의 멸망  

� 데바닷다의 반역 

� 상가의 성립 

- 상가의 시작: 베나레스에서 5명의 수행자가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을 

때를 상가의 성립으로 봄 

- 석가모니는 어느 사문 지도자보다 일찍이 출가승들의 집단생활을 도입했다. 

그것을 상가(Samgha) 즉 흔히 말하는 승가( 伽)라 한다. 

- 특색: 카스트 제도를 철저하게 부정  

- 계율의 제정 

- 아난의 도움으로 여성 교단의 설립: 최초의 비구니 마하프라자파티와 

500명의 석가족 여인들. 

- 사부대중: 비구 비구니, 남녀신자 우바새 우바이  

     

7.7.7.7. 열반열반열반열반    

� 쌍림열반상 



� 80세 입적(488 v. Chr.), 쿠시나가라, 음2월 8일 

� 유언: '자등명( 燈 ) 법등명( 燈 )' 

"아난아, 너 스스로를 너의 등불으로 삼고, 또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을 

너의 의지처로 삼아서 살아라. 법을 너의 등불로 삼고, 법을 너의 의지처로 

삼아라. 그밖의 어느 것도 너의 의지처가 아니다."  

 


